
Sinopec, 스모그 부분책임 시인
저품질 석유제품 스모그 유발 인정 … 정부는 품질기준 강화

Sinopec이 베이징 등 중국 중부지역을 뒤덮은 짙은 스모그 발생원인 중 하나는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중국

의 석유제품 기준에 있다고 시인했다.

Sinopec의 푸청위(傅成玉) 이사회 의장은 석유기업들이 스모그사태에 일부 책임이 있다며 중국의 석유제품

품질기준이 국제기준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경제참고보가 2월1일 보도했다.

푸청위는 유황 함유량을 10ppm 이하로 규제하는 <유로-5> 기준은 베이징에서만 적용되며 나머지 지역은

50ppm인 <유로-4>나 150ppm인 <유로-3>을 적용한다며 기준이 낮아 정유기업들이 설비개선에 나서지 않는

다고 밝혔다. 석유제품의 품질이 낮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도 많아지고 스모그 현상도 심각해졌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스모그 해소를 위해 석유제품 품질기준을 강화하고 2013년 중반부터 시행키로 결정했으나 품질기준

을 강화하면 석유제품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제대로 시행될지는 불분명하다.

스모그가 지속하면서 최근 베이징의 호흡기환자 수는 평소보다 20% 늘었으며 어린이 병원을 찾은 환자는

절반이 호흡기 질병 때문이라고 북경신보가 보도했다.

한편, 심각한 공기오염에 놀란 시민은 정부에 오염원인을 정확히 공개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국 부동산 재벌이자 유명 블로거 판스이(潘石屹)가 시작한 공기오염 방지법 청원 캠페인에는 4만6000명이

서명했으며, 교통경찰들은 마스크를 쓰고 근무할 수 있게 허용해달라고 요구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베이징을 엄습했던 스모그는 1월31일 소량의 눈이 내리면서 완화했으며 2월1일에는 대부분 걷힌 것으로 알

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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